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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. 23.(금)

복지부,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등 
인권침해 예방 점검 나서

- 색동원 사건 관련 지자체‧관계부처‧유관기관 합동점검, 향후 예방 강화 당부 - 

 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월 22일(목) 14시 30분에 인천광역시 

강화군청에서 ‘색동원’ 내 성범죄 의심 사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

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,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* 회의를 개최

했다.

* 보건복지부, 성평등가족부, 경찰청, 장애인권익옹호기관, 발달장애인지원센터,

성폭력피해상담소 등

  이번 회의는 지자체(인천시, 강화군) 대응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

하고, 장애인 학대 성폭력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

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.

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-관계부처 회의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(중앙, 인천)과 

함께 성범죄 의심 사건 발생 시설인 색동원 본원과 체험홈을 방문하여 

입소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시설상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. 

  앞으로,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역단위 점검을 

강화하고, 특히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, 경찰청, 

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

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  한편,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월 23일(금) 13시 30분에 

개최한 「보건복지 중앙-지방 협력회의」를 통해서도 각 시․도에 ‘인권침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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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‧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, 

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, 지원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

해줄 것’을 당부했다.

  이스란 제1차관은 “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, 

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, 지자체 등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

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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